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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철 전력 최대수요 4650만kW
산자부, 2004년 1월 예상 … LNG․유연탄 안정적 수급대책 마련

다가올 겨울철 최대 전력수요는 2004년 1월 4650만㎾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.

산업자원부의 <겨울철 전력수급 전망>에 따르면, 겨울 전력 최대수요는 2004년 1월 4650만㎾로 2003년 1월 

4506만㎾보다 4% 가량 증가하고, 공급능력은 5344만㎾를 확보해 공급예비율 14.9%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.

2002년 겨울 어려움을 겪었던 LNG 수급문제는 2003년 10월 현재 가스공사의 보유량이 140만톤 수준을 유

지하고 있고 유연탄도 발전회사마다 적정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어 적정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나타

났다.

또 2003년 8월 중국 대동탄광의 폭발사고로 일시적으로 수급 차질이 우려됐던 유연탄 문제도 현재는 모두 

해소돼 발전회사마다 적정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산자부는 겨울 혹한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과 함께 신규 

발전설비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기 및 송전선로의 고장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수

요 감축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.

겨울철 전력 수급전망                (단위: 만㎾, %)

구 분
2003년
(2003.1.6)

2004년
(2004.1)

증감률

설비용량 5,515 5,598 83

공급능력 5,200 5,344 144

최대수요 4,506 4,650 144

예비전력 694 694 -

예 비 율 15.4 14.9   ▽0.5

한편, 2003년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저온현상으로 2002년보다 3.5%(161만㎾) 증가한 4739만㎾에 그쳤으며, 

공급능력은 5549만㎾를 확보해 예비전력 810만㎾(17.1%)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.

9월 태풍 <매미>로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8개 발전기가 송전선로 고장으로 정지하고 154㎾ 송전철탐 11

기가 넘어졌으며 140만가구에 정전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 만큼 2004년 여름 이상고온으로 인한 

전력부족 사태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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